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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뷰티(H&B)
스토어 롭스가 31일
까지 서울 이태원점
오픈 1주년 기념 프

로모션(사진)을 진행한다. 롯데 엘포인트
회원이 롭스 이태원점에서 2만 원 이상 구
매하면 2000원을 즉시 할인 받을 수 있다.
일반 고객에게도 3만 원 이상 구매 시 아벤
느 젤 클렌저와 앤서나인틴 크림, 바난겐
샤워크림과 바디로션 등 2종 세트 중 하나
를 제공한다. 5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밀리
마쥬립틴트와 총알퍼프를 증정한다.

NS홈쇼핑이 NS신뢰방송 자문위원회(사진)
를 발족했다. 주요 상품 방송 광고에 관한
사전 검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명 요청
사항에 관한 의견제시, 사전심의 담당자 및
영업직군 대상 집체 교육을 담당한다. 강일
준 한림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유현 수원
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남개원 서원대 바이
오코스메스틱학과 교수, 김현정 분당차병
원 피부과 교수 등 4명으로 구성했다. 위촉
기간은 2년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롭스 이태원점 오픈 1주년 프로모션

NS홈쇼핑 NS신뢰방송 자문위 발족

원성열 기자의 CAR & TRACK｜볼보 크로스컨트리(V60) 타보니…

볼보 신형 크로스컨트리(V60)는 SUV와 승용차, 에스
테이트(왜건)의 장점을 조합한 크로스오버 차량이다. 왜
건 모델인 V60의 파생 모델이자, 현재 볼보 브랜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60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제작한
2세대 모델이다. 세단의 주행 감성과 왜건의 활용성, SU
V의 주행 능력을 두루 갖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
형 크로스컨트리(V60)를 충북 제천 리솜 포레스트에서
강원도 원주를 왕복하는 140km 구간에서 시승했다.

뀫왜건이 아니다, 크로스컨트리다
크로스컨트리(V60)는 기존 왜건 모델인 V60을 보다 더

SUV에 가깝게 진화시킨 모델이다. V60보다 74mm 높
은 지상고(210mm), 크로스컨트리 전용 투어링 섀시와
서스펜션을 적용해 가파른 경사나 지면이 고르지 못한
오프로드에서도 자유로운 주행이 가능하다.

파워트레인도 강력하다. 국내에 들여온 2세대 모델은
직렬 4기통 T5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기어트
로닉 변속기로 최고출력 254마력(5500rpm), 최대토크
35.7kg.m를 발휘한다. 최대토크가 1500∼4800rpm에서
발휘되기 때문에 어느 속도에서나 넉넉한 힘을 느낄 수
있다.

지상고가 승용차나 왜건 보다 높아 시야 확보가 좋으
면서도 고속주행이나 코너링에서는 세단처럼 안정적인
몸놀림을 보여준다는 점 역시 돋보인다. 묵직하지만 버
겁지 않고, 단단하면서도 승차감을 해치지 않는 균형잡
힌 주행 성능이 꽤나 매력적이다.

스타일도 진일보했다. 볼보의 신형 SUV인 XC90이나
S90 세단에서 선보인 디자인 변화를 크로스컨트리(V60)
에서도 느낄 수 있다. S60에서 사용된 디자인 언어를 변
주해 전면부에 토르의 망치를 형상화한 LED 헤드램프

와 새로 디자인된 그릴을 세팅, 전반적인 인상을 더욱 럭
셔리해 보이도록 만들었다.

디자인 변화의 하이라이트는 후면부 디자인이다. 세로
형 리어램프와 스포일러에 통합된 브레이크 라이트는 왜
건의 올드한 느낌을 지우고 미래지향적인 신형 SUV처
럼 보이게 한다.

미니멀한 실내 디자인과 최신 커넥티비티도 매력 요소
다. 기존 차들과는 완전히 다른 독창적인 스웨디시 감성
을 느낄 수 있다. 최신 트렌드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여유
와 안락함을 함께 느끼게 하는 대시보드와 중앙 콘솔의
우드 트림(드리프트 우드 소재) 마감,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 등은 고급 공예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어
떤 길에서도 단순한 운전이 아니라 휴식과 여행이라고 느
낄 수 있게 해주는 요소들이다. 또한 태블릿 PC를 연상
시키는 세로형 9인치 센터 콘솔 디스플레이로 마치 스마
트폰처럼 차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적재능력도 발군이다. 기본 트렁크가 529리터, 2열 좌
석을 모두 접으면 최대 1441리터까지 확장된다. SUV 모
델인XC60(기본:505리터,최대 1432리터)보다도넓다. 발
을 움직여 트렁크 뒷문을 여는 핸즈프리 테일게이트도 기
본 옵션이다. 제천｜sereno@donga.com

세단같은승차감 ‘필소굿’
<Feel So Good>

SUV와 승용차, 왜건의 장점을 조합한 크로스오버 차량인 볼보 신형 크로스컨트리(V60). 볼보 브랜드의 60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제작한 2세
대 모델이다. 오프로드에서도 자유로운 주행이 가능하고 고속주행이나 코너링에서는 안정적 몸놀림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사진제공｜볼보자동차 코리아

기존왜건모델에 SUV·세단장점더해
오프로드척척…고속주행능력도일품

쌍용차의 신형 코란도는 카메라와 레이더로 주변을 스캐닝해 위험
상황에서 빠르게 차량을 제어해 탑승자 안전을 확보해주는 딥 컨트
롤 기술을 갖췄다. 사진제공｜쌍용차

쌍용차 코란도는 45년 역사를 지닌 국내 최장수 브랜
드다. 코란도의 전신이자 1세대 모델인 신진지프(1974년)
를 시작으로 1983년 2세대, 1996년 3세대, 2011년 4세대
코란도C, 2017년 5세대 뉴 스타일 코란도C, 그리고 올해
3월 출시한 6세대 뷰:티풀 코란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진화했다. 특히 8년 만에 재탄
생한 6세대 코란도는 쌍용의 미래 기술력이 집약된 혁신
적인 모델이다.

뀫화려한 디지털 인터페이스 적용된 실내
코란도의 최대 강점은 완전히 새로워진 디지털 인터페

이스 블레이즈콕핏(Blaze Cockpit)이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 대신 10.25인치의 풀 디지털 클러스터를 장착해 젊
고 미래지향적인 감성을 더했다. 기분에 따라 실내 분위
기를 바꿀 수 있는 인피니티 무드램프도 장착했다. 34가
지 컬러 중 선택 가능하다. 센터페시아에는 9인치 대화
면 AVN 스크린이 있어 HD급 고화질 멀티미디어 콘텐
츠 재생이 가능하다.

뀫첨단 차량제어기술, 딥 컨트롤
신형 코란도에는 경쟁 준중형 SUV를 뛰어넘는 차량

제어기술인 딥 컨트롤을 갖추고 있다. 딥 컨트롤은 카메
라와 레이더로 차량 주변을 스캐닝해 위험 상황에서 빠르
게 차량을 제어해 탑승자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이다. 고
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종·횡 방향 보
조 제어를 제공한다. 앞선 차량을 감지해 안전거리를 확
보하고 차선을 인식해 차로 한 가운데로 주행한다. 차량
이나 오토바이가 접근할 경우 센서가 파악해 탑승객에게
경고해 안전성을 높이는 탑승객하차보조(EAF) 기술도
동급 최초로 적용했다. 엔트리 모델에도 긴급제동보조
(AEB), 차선 유지보조(LKA), 앞차 출발 알림(FVSA),
부주의 운전경보(DAA), 안전거리 경보(SDA) 등을 기본
장착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뀫동급 최대 적재공간
SUV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적재공간도

동급 최대다. 551L(VDA, 독일자동차산업협회표준 기
준)의 적재공간은 골프백 4개와 여행용 손가방 4개를 동
시에 수납할 수 있다. 2단 매직트레이도 있어, 주행 중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격벽으로 활용 가능하
다. 매직트레이 아래에는 19cm(상하폭 기준)의 럭키스
페이스가 조성, 부피가 작은 짐도 깔끔하게 분리 수납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첨단기술무장한신형코란도
안전에감성,공간까지뷰티풀

편집꺠꺠｜꺠꺠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